
<보도내용>

□ 2026.6.9. 한국경제는 ｢초과세수 주도권 놓고 재경부-예산처 신경전｣ 기사에서,

 ㅇ “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역대급 초과세수를 어디에 투입할지를 놓고 
정부 부처가 ‘밥그릇’ 싸움을 벌이고 있다”며, “기획예산처는 별도의 기금을 
신설하겠다는 구상”을 내놓고 “재경부는 초과세수 중 10조원가량을 국부
펀드 몫으로 반영하길 원했지만 예산처에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”고 
보도하였습니다. 

□ 2026.6.9. 경향신문은 ｢반도체 초과 세수로 ‘미래대응’...지속가능할까｣ 기사에서,

 ㅇ “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
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”며, “전년 대비 일정 규모 
이상의 세수 증가분이나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세수전망치의 초과분을 기금 
재원”으로 삼고 투자처는 “AI, 반도체,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
분야가 될 것이 확실시”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□ 미래대응기금 신설, 국부펀드 투자 등 초과세수의 구체적 활용 방안은 
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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